
김치 담그기를 마치고 맛 있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. 식당

에 들어가서 정말 맛 있는 반찬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자, 모두들 입에 고인 침을 

삼키며 먹을 만큼 식판에 음식을 덜고, 오전 중에 체험활동으로 담가 본 순무김치도 미

리 먹어보았습니다. ‘엄지 척 ~!’ 깔끔하고 시원한 김치의 국물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

고 싹싹 ~ 다 먹었답니다. 물론, 그 외에 반찬들도 아주 꿀맛이었습니다. 

식사를 모두 마치고, 따사로운 

햇빛을 받으며 가족끼리, 친구들끼

리, 선생님들과 함께 ‘찰칵’ 사진도 

찍고 마당에 펼쳐져 있는 투호놀이

도 함께 하면서 모두들 즐거운 휴

식시간을 보냈습니다. 

휴식을 마치고 근처 농가로 이동

하여 오후 활동으로 ‘장준감 따기’를 진행하였습니다. 너무 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

장준감을 따기 위해 나래 가족들은 모두 감 담을 망 2자루씩을 손에 쥐고 감나무로 향

하였습니다. 너도 나도 한 개, 두 개씩 잘 익고 예쁘게 생긴 감을 따 자루에 넣으며 서

로 자랑도 하고 아직 채우지 못한 친구의 자루에도 감을 넣어주며 ‘양손 가득, 마음 가

득’ 감과 사랑을 한 가득 자루에 담아 다시 도래미마을로 돌아왔습니다. 

너무 아쉬운 가족체험활동이었지만, 다음을 기약하며 모두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

고 오늘 함께 활동한 내용들을 서로들 이야기하고, 어떤 활동이 제일 재밌었는지 담소

를 나누며 오는 길 내내 차 안 가득 화기애애한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. 

가족농장체험활동을 하면서 가족 간 평소에 잘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

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하며 가족애를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

다. 또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감수성도 향상 시키고 더

불어 힐링의 시간도 가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

나래장애인 주간보호센터

 가족이 함께하는 

“우리가 쓰는 가을 이야기”

주안복지재단

푸르른 하늘도 반겨준 10월 어느 날, 나래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가족이 함께하

는 농장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. 센터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진행

될 일정을 듣고 인천광역시 강화에 위치하고 있는 ‘도래미마을’로 떠났습니다. 

버스에서 가족끼리 사진도 찍고, 어

떤 활동을 할지 기대를 가득안고 서로 

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강화 도래미

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. 나래 가족들은 

휴식을 취하며 첫 번째로 진행될 순무

김치 만들기를 준비하였습니다. 오늘따

라 우리 어머님들, 자신감이 넘쳐흐르는 

모습입니다.

프로그램실로 이동하여 강화도의 유명 특산품, ‘순무’로 맛 있는 김치를 담갔습니다. 

책상 위에는 커다란 대야 안에 무와 줄기, 그 옆에는 맛깔난 김치를 완성시켜줄 양념장

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 설명을 잘 들으며 어머니와 함께 으쌰으쌰 힘을 합쳐 무를 썰

고, 큰 대야에 무와 양념장을 넣고 가족과 친구들이 힘을 합쳐 함께 버무리며 아주 먹

음직스러운 순무김치를 담갔답니다.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어머니들께 김치 담그는 법

을 배우며 열심히 김치를 담가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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